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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러시아, 원유  증산 합의… 미국에도 통보

중국, 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국제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

비아가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알제리 회의전 

이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

관과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네지 장관은 일련의 만

남을 통해 9~12월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

한 소식통은“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증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금 생산량을 조용히 늘리

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사우디 장관이 릭 페리 미국 에너

지장관에게 고객들이 증산을 요구하면 사우디는 증산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초 석유수출국기구(OPEC)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

무역전쟁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또 미국산 수입품

에 대한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높

여 대미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 간

에 중국과 유사한 비관세 장벽 높이기 경쟁은 가속화

할 전망이다.

4일‘매일경제’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인 자오상쥐

에너지운수(CMES)의 셰춘린 대표는 전날 열린 홍콩 

글로벌 해운포럼 연례회의에서“(무역전쟁) 이전까지

는 원유 수송이 순조로웠지만 이제 전면 중단됐다.”

고 밝혔다. CMES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

하는 중국 원유 운수업체다.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조치는 한 달여 전부

터 본격 시작됐다. 중국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시노펙

와 비(非) OPEC 생산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3일 알제

리 수도 알제에서 열린 10차 OPEC 장관급 회의에서 

하루당 50만배럴(bpd:일일생산배럴량)의 전반적인 증

산 발표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을 

비롯한 일부 OPEC 회원국들의 반발로 오는 12월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릴 예정인 OPEC 전체 회의

까지 공식적인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OPEC 장관 회의 후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9월부

터 하루 총 생산량을 20만~30만bpd 늘릴 것이라고 보

도한 바 있다. 러시아의 생산량은 9월부터 15만bpd 증

가했다.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8월 1,121만

bpd에서 9월 1,136bpd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6일 중간선거전 

유가를 내리도록 OPEC를 압박하고 있다.

은 그동안 미국산 원유를 자회사인 유니펙을 통해 수

입해왔지만 8월 말부터 미국과의 원유 거래를 끊은 것

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시노펙은 미국산 원유를 하루 최대 30만배럴

까지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무역전쟁 여파

로 미국 대신 러시아 등의 국가와 원유 거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중국에 원유를 수출

하기 시작해 지난 2년간 미국의 대중 원유 수출 사업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올해 1~7월 미국의 대중 원유 수출

은 하루 평균 33만4,880배럴 수준이었다. 

중국은 원유에 그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수

입처에서도 미국을 배제했다. 급증하고 있는 자국 내 

LNG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LNG업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 입장에서 중

국은 3대 LNG 수출국이다. 

미 국채금리 고공행진
국제 금융시장 요동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발‘금리 쇼

크’에 놀란 외국인들의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서울경제’에 따르면 전날 뉴욕시장에

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12bp(1bp=0.01%포인트) 오른 3.18%로 지난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상승

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시

장이 출렁인 2016년 11월 이후 최대치다. 미 국채 

30년물 수익률도 3.32%까지 치솟으며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경제가 전례 없

이 견고하다며 예상 밖의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

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

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 것이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

를 보이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이날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35.08포인트 하락한 

2,274.49에 마감했으며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5.1bp 오른 2.066%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

율은 10원70전 오른 1,129원90전에 마감해 종

가 기준으로 8월16일(1,130원10전) 이후 최고치

를 찍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30원을 돌파

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채금리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물시장에

서는 추가 약세 분위기가 감지 된다. 미 상품선

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최근 미 국채 10

년물 순매도 포지션은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